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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푸스데이 단장 몬시
뇰의 2019년 7월 12
일 메시지

미국과 캐나다 사목 방문 여정
안에 있는 오푸스데이 단장 페
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은 성
인들의 통공이 우리들에게 힘
의 원천이 되어야한다는 것을
상기시키며 그로 인해 우리가
어디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도
와줄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
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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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저의
영적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빕니다!

로마를 떠나고 요즘 며칠 동안, 저는
성인들의 통공의 경이로움에 우리 주
님께 특히 감사했습니다. 믿음의 확
신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
으로 가까이 있지 않을지라도 서로
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

어딘가를 도착할 때 우리 모두는 언
제나 서로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고
동일하게 그 장소를 떠날 때에도 일
어납니다. 잘 있으라는 헤어짐의 인
사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
또 다른 방법입니다. 우리는 언제나
우리의 집에 있고 항상 일을 수행하
며 우리가 어디에 있던 장소에 구애
받지 않고 교회를 섬깁니다.



또한 시련의 순간 속에서도, 우리를
친밀하게 일치시킨 현실로부터 힘을
받습니다.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
리스도와의 결합의 결과입니다.

저는 호세마리아 성인께서 온두라스
영사관에서 쓴 글을 회상합니다. 그
당시에 성인께서는 어딘가를 가는 것
이 너무 힘드셨을 때입니다. “저는 언
제나 물리적으로 현재해 있는 장소에
서 몇 백 마일 떨어져있습니
다.“ (1937년 4월 30일) 성인께서는
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들
에게도 가까이 일치되어 계셨다는 것
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
것입니다.

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내는 여정
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와 즐거움의 후
원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
습니다. 저 역시 여러분 모두와 동행
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특히 미사 성
제 안에서 날마다 서로 가까이에 있
습니다.



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.

여러분들의 아버지,

뉴욕, 2019년 7월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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